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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기 ‘설치’ 넘어 ‘품질’로… 
운영·제조 모두 평가하고 성능기준 강화

- 최소 성능기준 도입·강화로 충전 품질과 이용 신뢰성 제고
- 운영사·제조사 분리평가 및 컨소시엄 방식 도입… 설치 이후 고장·불편 최소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026년도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2026년) 충전 기반시설 예산은 총 5,457억 원으로, 급속·완속·중속 

충전시설 구축을 지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급속충전기 4,450기(총 3,832억 원, 직접 660기, 

민간보조 3,790기), △중속충전기 2,000기(총 300억 원), △완속충전기 6

만 5천기(총 1,325억 원, 신규 5만기, 교체 1만 5천기) 등 총 7만 1,450기의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충전기 보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도, 전기차 이용자가 

체감하는 충전 품질·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추진하는 2026년 

보조금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운영’과 ‘제조’ 역량을 함께 보도록 사업수행기관 평가·선정체계를 바꾼다.

  기존에는 전기차 충전기 설치 ‘사업수행기관’을 운영사 중심으로 선정

하면서, 경영상태·사업관리·유지관리 등 운영 중심 항목 위주로 평가했지만, 

올해부터는 운영사와 제조사를 각각 평가·선정하고, ‘사업수행기관 선정’은 

‘운영사+제조사 공동사업체(컨소시엄) 방식’으로 추진한다. 

보도자료



  제조사는 기술개발 노력 등 충전기 품질·역량 중심으로 평가하여 운영 역량뿐 

아니라 제조 품질까지 반영함으로써, 충전 산업의 제조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

능한 환경산업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둘째, 최소 성능기준을 신설·강화하고, 성능에 따라 지원을 차등화한다. 

  올해부터는 최소 성능기준* 충족 여부가 보조금 지원과 직접 연계되며, 

기준에 미달하는 충전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급속충전기 핵심

부품인 파워모듈 성능평가를 실시해 기준**미달 시 보조금 감액 등으로 지원

수준을 조정(20% 감액)한다. 이를 통해 충전기의 내구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에너지효율·출력 유지 등 전반적인 성능 향상을 유도하여 잦은 고장·출력 

저하 등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 (급속) 전기차-충전기 통신, 내환경성, 출력, 에너지 효율, 커넥터 내구성 등

   (완속) 대기전력, 충전기 운영률, 커넥터 내구성, 충전기 대기시간 등   

** 충전기의 복합 에너지효율이 94.5% 이상이고 각 부하율에서 최저 효율이 93.5% 이상 / 

저온, 고온 및 진동에 대한 내구성 기준 충족

  셋째, 중속(30~50kW) 구간을 신설해 이용자 체감과 정책기준을 맞춘다. 

그간 급속·완속 범주에 섞여 있던 30~50kW 구간을 ‘중속’으로 신설·분리

하고 대형매장 및 영화관 등 2~3시간 체류형 거점의 이용 특성에 맞는 

충전 기반시설 확충이 가능하도록 출력구간을 재정비한다. 이를 통해 충전 대기

시간을 줄이고 이용 불편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영태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 “2026년 지침은 ‘설치 대수’만 

늘리는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국민이 체감하는 충전 품질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라며, “전기차 충전기의 최소 성능기준을 강화해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은 시장에 들어오기 어렵게 하고, 운영 역량뿐만 

아니라 제조 역량까지 평가해 충전기가 설치된 이후에도 고장·불편이 

줄어드는 선순환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2026년도 지침 주요 개정 내용.  

      2. 2026년도 전기차 충전기 보조금 지원단가.

       3. 전기차 충전기 구축 현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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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2026년도 지침 주요 개정 내용

□ 보조사업자 (사업수행기관) 선정 및 보조사업 방식 변경

ㅇ (선정 방식) 기존)운영사 평가 → 신규)운영사, 제조사 각각 평가

   ※ 공모 계획 공고(~3월) → 운영사 제조사 평가 및 선정 공고(~6월)

- 다만, 새로운 보조사업자가 선정될 때까지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기존 사업수행기관이 선정된 것으로 간주(~6월)

ㅇ (사업 방식) 기존)운영사 단독 참여→ 신규)운영사+제조사 컨소시엄*으로 참여

   * 제조사에는 충전기 비용, 운영사에 공사비 등 그 외 설치 비용 관련 보조금 지급 

□ 충전기 성능 평가 도입 및 보조금 차등 지급

    ※ 사업자 준비기간 부여를 위해 새로운 운영사 및 제조사 선정 이후인 7월부터 시행

ㅇ (핵심부품 성능 평가) 급속충전기 핵심부품인 파워모듈*에 대한 성능

평가** 실시 → 기준치 미달 시 보조금 차감(충전기 비용 20%)

   * 전력망에서 들어오는 전기(AC)를 전기차 배터리에 넣을 수 있게 직류(DC)로 변환하는 장치

   ** 충전기의 복합 에너지효율이 94.5% 이상이고 각 부하율에서 최저 효율이 93.5% 이상 / 저온, 
고온 및 진동에 대한 내구성 기준 충족

ㅇ (최소 성능평가) 급속 완속충전기별 최소 성능평가 기준*을 신설하고,
최소 기준에 미달하는 충전기는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급속) 전기차-충전기 통신, 내환경성, 출력, 에너지 효율, 커넥터 내구성 등
     (완속) 대기전력, 충전기 운영률, 커넥터 내구성, 충전기 대기시간 등

□ 충전기 출력구간 재정의 (정책대상 명확화)

ㅇ (중속 지침) 2025년 기준 부재  → 2026년 30kW ~ 50kW 이하 신설

ㅇ (급속 지침) 2025년 40kW 이상 → 2026년 50kW 초과   

ㅇ (완속 지침) 2025년 40kW 미만 → 2026년 3kW ~ 30kW 미만 



붙임2  2026년도 전기차 충전기 보조금 지원단가

□ 급속충전기

구  분 1기당 최대 지원 금액(만원) 비고

100kW 미만 (1ch) 1,400

(DC콤보1, 2)

100kW 이상 (1ch or 2ch) 2,600

200kW 이상 (1ch or 2ch) 4,800

350kW 이상 8,200

600kW 이상 10,900

□ 중속충전기

구  분 1기당 최대 지원 금액(만원) 비고

30kW 이상 (1ch) 700(1기), 600(2기), 500(3기 이상)
(DC콤보1, 2)

50kW (1ch or 2ch) 1,400

□ 완속충전기

구  분 1기당 최대 지원 금액(만원)

① 11kW 이상 충전기 240(1기), 220(2기∼5기), 200(6기 이상)

② 7kW 이상 충전기
(신규) 220(1기), 200(2기∼5기), 180(6기 이상)
(교체) 110(1기), 100(2기∼5기), 90(6기 이상)

③ 전력분배형 충전기 ①~② 용량별 지원단가에 케이블 1기당 30만원씩 추가 지원



붙임3  전기차 충전기 구축 현황 (’25.12월 기준)

□ 충전인프라 구축 현황(’25.12.31. 기준)

    (단위: 기)

구 분
구축 실적

누적

(~‘25년)~’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합 계 106,701 98,504 100,104 109,377 75,781 490,467

급속 15,067 5,670 13,649 12,697 8,140 55,223

완속 91,634 92,834 86,455 96,680 67,641 435,244

   * 무공해차통합누리집(www.ev.or.kr) 시스템 추출 기준


